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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네슘 분석기술 ISO11707 승인
미량의 납·카드뮴도 정밀분석 … 국제표준 IEC 62321보다 신뢰도 높아

국내에서 개발된 마그네슘(Mg) 분석 기술이 국제표준 ISO 11707으로 승인돼 주목받고 있다.

기술표준원과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정성욱 박사팀은 공동으로 마그네슘 합금에 미량 함유된 납과 카드뮴을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했고 기존 분석표준보다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존 분석표준인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62321>은 금속을 용해해 유해물질을 분석하는 반면, 정성욱 바

사팀이 개발한 기술은 납과 카드뮴만 추출해 측정하기 때문에 미량 함유된 납과 카드뮴도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술표준원은 자동차나 IT기기의 부품 소재로 사용되는 마그네슘의 유해물질 함유량을 따지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전기전자나 자동차 분야는 납과 카드뮴 허용치(납 1000ppm 이하에 카드뮴 100ppm

이하)를 규제하는데 생산기업이 부품 생산기업에게 규제의 1/10 수준 이하를 요구하고 있어 측정에 필요한 정

밀한 분석 기술이 시급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제표준 선점을 통해 자동차, IT기기 분야 금속소재의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최경량 금속인 마그네슘

합금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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